
사대강사업의 재검토를 바랍니다!

뮌헨에 사시는 분들은 뮌헨을 흐르는 이자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실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

이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도심 휴식처입니다. 근래에 이자강은 150 년 전의 모습을 되찾

았습니다. 반듯하던 강변의 제방을 헐고 범람지와 습지를 다시 재생시키는 재자연화 공사 덕분이

지요. 도심을 관통하는 8km 구간의 재자연화 공사는 10 년의 조사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0 년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며 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이 공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작입니다. 완공 직후에 역사적인 강우량을 기록한 해에도 새로 조성한 범람지 덕분

에 홍수를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휴양지로서의 가치는 누가 봐도 탐이 날 지경이어서 

미국 LA 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요즘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자강 뿐이 아닙니다. 세계 제일의 교통량을 자랑하는 내륙수로인 라인강에서도 재자연화 공

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뿐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요즘 이렇게 강

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과거에 자연하천에 손을 대어 물

길을 인공적 통로에 가두었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 후유증이란 홍수가 점점 심해

지는 현상, 그리고 강바닥이 패어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땅속 깊이 숨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주변의 

토양과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자강과 똑같은 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걸

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강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형태는 독일과 정반대입니다. 자연적으로 구불구불 흐르던 강에 콘크

리트로 수중보와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는 공사를 하느라고 중장비로 강바닥을 파고 폭약까지 써

가며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은 지구상 다른 나라의 자연과 어떻게 다르길래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반

대되는 공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자연의 특성상 이런 공사가 문제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정부에선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에 걸친 634㎞ 구간의 환경조사

를 4 개월 안에, 문화재 조사를 2 개월 안에 끝내고는 지난 11 월에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게을러서 8㎞ 구간의 이자강 공사를 준비하는 데 10 년, 공사하는 

데 10 년씩이나 걸렸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70%가 사대강 사업

을 반대하고 있고, 3000 명이 넘는 교수들이 반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수, 변호사 등 명망 있는 인사들과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금 국민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고국을 향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

여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나라사랑이자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자손들에 대한 예의

입니다. 사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해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 년 3 월 6 일 뮌헨에서 임혜지 드림

*제 홈페이지 www.hanamana.de/hana에 보다 상세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독일에서 국민소송 모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은행 구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유로도 좋

고 5 유로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제가 알뜰하게 관리해서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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